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생명의 기운을 싱그러움으로 전하는 좋은 절기에 국군불교총신

도회가 창립 16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깊은 마음으로 축하

합니다. 더불어 기념일을 맞아 군불교 지도자와 사부대중이 한 

마음으로 국가와 국민의 평안을 기원하고, 신행활동의 서원을 

다지는 일은 매우 뜻 깊은 일이라 여겨집니다.

최근 군불교는 어느 시기보다 상당한 발전을 이루고 있으며, 

총신도회의 신행활동 또한 저마다의 공덕을 한껏 쌓아가고 있

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도 깊

은 신심과 신행을 동력으로 삼아 주어진 소임에 매진하시는 총

신도회의 진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

이 모두는 국군장병의 몸과 마음을 위로하는 동시에 인성을 강

조하는 건강한 사회의 청년으로 안내하고, 군복무를 무사히 마

치고 자긍심이 넘치는 불자로 성장하게 하는 매우 귀중한 역할

이라 할 것입니다.

군종교구 본사주지 정우스님의 원력과 이에 따르는 왕성한 활

동은 종단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, 이를 계

기로 군불교의 발전은 큰 걸음들도 도약하고 있습니다. 이는 

군불총의 발전을 이루는 큰 동력이면서도, 다시금 군불총의 한



결같은 정진으로 군종교구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여겨집니

다.

이러한 발전과 지대한 공적들이 있기에 우리 군불교는 나라와 

국민을 위하겠다는 국방의 책무를 다하면서도 국운융창을 위한 

소중한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으며, 정신을 가다듬는 소

중한 신행활동을 보다 열정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

입니다.

민족과 나라를 안위를 위하는 호국불교의 가치를 중시하는 신

행활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모두가 성심으로 따르는 일이며, 

불은에 보답하겠다는 불자로서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입니다. 

이는 곧 불자답게 살아가는 지혜로움이자 주어진 일에 조화롭

게 대처하는 삶의 실천이라 할 것입니다.

다시 한번 오늘의 뜻 깊은 법회를 생동하는 기운속에서 고마운 

마음으로 축하를 드리며, 군종교구와 군불총의 커다란 원력과 

오랜 실천들이 나라와 국민의 평화를 이루게 하고 모두의 행복

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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